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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촌 
동의보감촌은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전통 한의학을 테마로 산청군 금

서면 일대 해발 400ｍ 고지에 조성된 108만㎡ 규모의 한방 웰니스 관광지

다. 한방테마공원과 허준 순례길, 한방엑스포주제관, 한의학박물관, 산청

약초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동의보감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한방촌거리에 있는 동의보감 한의원

이 눈에 띈다. 한의원 1·2·3관에서는 한의사가 진맥을 하고 한약을 짓는

다. 이곳에서는 ‘공진단 약첩싸기’와 ‘배꼽왕뜸’ 체험을 할 수 있다. 여러 

곳에 지점을 둔 본디올한의원도 이곳에 산청점을 내고 손님을 받고 있다. 

일단 백두대간의 신비한 기를 느낄 수 있는 한방 기체험장으로 향했다. 

한방 기체험장은 우리나라에서 기가 가장 잘 통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기 

체험장에 들어서니 때마침 방문한 현지인들이 ‘오링 테스트’를 하고 있

다. 이는 검지와 엄지를 ‘O’ 모양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이 잡아당겨 두 손

가락이 벌어지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다. 기가 

흐른다는 곳에서는 한 여성의 엄지와 검지를 

아무리 당겨도 손가락이 벌려지지 않았다. 

그 자리를 벗어나 손가락을 당기니 쉽게 

손가락이 벌어진다. 신기한 체험이었다. 

동의보감한의원과 숙박 단지인 동의본가

는 운영하는 한방 프로그램이 비슷하다. 

그래서 산청에서 1박을 할 경우에는 숙박

과 한방 서비스를 원스톱에 체험할 수 있

는 동의본가에 머무르는 것도 좋다. 동의

보감촌 북쪽에 있는 동의본가로 떠나면

서 동의보감 박물관과 전망대 사이에 있

는 산청약초관에 들렀다. 360㎡ 규모로 지

어진 약초관은 한옥 형태의 유리온실로, 

1 한의원 등이 들어서 있는 한방촌 거리
2 국내에서 가장 기가 강하다는 기 체험장
3 동의보감촌으로 가다 만난 대숲과 맑은 냇가
4 기 체험장에서 여행객이 손을 바위에 
올려놓고 기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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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자생 약초 100여 종과 희귀나무 50여 그루가 심겨 있

다. 들어서니 온실 내부에 매화 향이 가득하다. 여러 약초 가운

데 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작고 아담한 매화나무에 유독 꽃이 

만발해 있다. 매화 향의 여운을 느끼며 밖에 나오면 언덕 아래

로 동의보감촌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동의본가에서 맛본 한방 체험 
한옥 숙소인 동의본가는 숙박과 함께 다양한 한방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동의보감에 소개된 대표적인 장수 비법인 ‘배꼽 

왕뜸’ 체험이 매력적이다. 한옥 온돌방에 누워 쑥과 황토로 만

든 왕뜸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배에 수건을 얹은 채로 누

워있으면 후끈하게 데워진 약재가 든 작은 뜸기가 올려진다. 

조금 뒤 배에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진다. 뜨거우면 화상을 입

으니 배 이쪽저쪽으로 뜸기를 옮기라고 한다. 몇 분이 흘렀을

까. 온몸에서 땀이 배어 나왔다. 옆방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

린다. 동의본가 실장이 “뜸기가 쏟아지면 화상을 입을 수 있

1 쑥과 황토로 만든 왕뜸이 데워지고 있다
2 모두 4칸이 있는 개인 욕실
3 개인 욕실에서 한방목욕을 즐기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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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의를 준다. 뜨끈해진 몸을 일으켜 아래 칸으로 내려가니 개인 욕실이 4곳 있다. 이곳에서는 한약재가 

둥둥 떠 있는 개별 욕실에 몸을 담그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뜨끈한 탕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한약재 냄새가 올

라왔다. 마치 탕약 속에 앉은 느낌이다. 편백나무로 지어진 욕탕은 다음 손님을 위해 깨끗하게 소독을 한다. 

약초 목욕을 마쳤다면, 이제는 공진단(拱辰丹) 종류의 하나인 명진단을 빚을 차례다.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

수유, 사향 따위를 갈아서 빚어 만드는 환약으로, 기혈보충과 원기회복, 보혈작용 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

다. 동의본가 정문 옆의 작은 방으로 들어서니 실장이 한약재 반죽을 나눠준다. 체험은 이 반죽을 비닐장갑을 

낀 손바닥으로 굴려 동그랗게 환을 만든 뒤 금박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방문자들이 모든 약초를 다 찧어 환을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미리 만들어놓은 환에 금박을 붙이기도 그리 쉽지는 않았다. 금박은 24K 순금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몹시도 얇아 쉽게 찢어졌다. 정성을 다해 말아야 한다. 동의본가에서는 공진단에 인삼, 지

황, 석잠풀 3가지를 추가해 ‘명진단’(明辰丹)이라고 부른다. 체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명

진단 3환을 만들어 상자에 넣어 갈 수 있도록 했다. 

    

1 동의본가 숙소 전경  2 배꼽왕뜸을 받는 고객
3 공진단에 인삼, 지황, 석잠풀 3가지를 추가해 
만든 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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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예담촌
단성면의 야트막한 소괴산(238ｍ)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남

사예담촌은 30여 채의 한옥으로 구성된 자그마한 한옥마을

이다. 정지용의 시 ‘향수’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란 구절이 연상되는 형세

다. 마을의 역사는 700년이 넘는다. 이곳은 예로부터 최씨와 

이씨, 하씨 등 다양한 성씨들이 한마을에 모여 살았다. 하회 

류씨가 몰려 사는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등 집성촌과는 다

른 모습이다. 예담촌 입구에서 사람을 맞는 것은 구부러진 

‘부부 회화나무’다. 골목길에서 마주하고 있는 나무 두 그루

가 X자로 겹쳐 서 있는 모습이 부부를 닮았다 해서 얻은 이

남사예담촌의 부부회화나무



March 2020  www.yonhapimazine.com  I  97  96  I   

름으로, 수령은 300년가량이다. 회화나무는 궁궐이나 양반집 정원수로 많이 심었다고 한다.  

긴 초승달처럼 생긴 마을은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다. 이곳저곳 소소한 볼거리들이 널려 있다. 그중 눈

길을 끈 곳은 아담한 한옥 한 채다. 최근 경북 봉화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온 한의사 부부의 집이라고 한

다. 이 부부는 손님을 하루에 10명만 골라 받는데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부부는 고택을 인수해 주거지 

겸 한의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곳에는 귀촌한 예술가가 운영하는 작은 찻집이 있다. 찻집 내부가 모두 주인의 예술 작품으로 꾸며

져 있는데, 쌍화차나 대추차를 주문하면 진하게 우려낸 차가 예쁜 폴란드산 찻잔에 한가득 나온다. 예

술가가 직접 제작한 다양한 작품을 둘러보는 것도 재미있다. 남사예담촌 인근 단성면에 있는 남명 조

식 선생 유적지인 산천재에 핀 매화 ‘남명매’(南冥梅)가 유명하다 해서 들렀더니 아직 꽃봉오리만 올라

와 있다. 대신 시천면의 원리마을을 지나다 매화밭에서 핑크빛 매화를 만날 수 있었다. 산천재의 남명

매는 3월 초에 활짝 핀다. 

1 관광객이 매화나무를 촬영하고 있다.
2 남사예담촌 전경
3 남사예담촌 로빈갤러리에서 맛본 진한 
쌍화차(앞쪽)와 생강차
4 향토음식점 예담원에서는 신선한 제철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만날 수 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생초IC나 

산청IC에서 동의보감촌까지 

자동차로 10분 거리다. 동의본가 

숙박은 2인실이 비수기 주중에 

6만원이며, 주말과 성수기에는 

8만원이다. 4인실은 비수기 

주중 12만원, 주말과 성수기에는 

15만원이다. 8인실은 비수기 

주중에 35만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40만원이다. 한방목욕의 

경우 2시간에 4인 가족 기준 

5만원이다. 명진단 체험은 

3만원이다. 한방 비누 만들기 

체험은 2만원, 배꼽왕뜸은 30분 

기준 1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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